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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신문에는 진실을 향한 용기와 따뜻한 喃이있습니다. w  w  ■  m  窗  ▼  鐘  ■  하 ^ ^
세상을 품고자 하는 그대,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糊  

제주대신문은 길이고 희망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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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제주인 김창인(金昌仁 •81) 
회장이 13일 발전기금 100억원을 

전달했政:
김창인 회장은 이날 오전 일본 

오사카 사무실을 방문한 허향진 총 

장에게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 연 

구. 및 센터 운영비로 써달라며 발 

전가금을 내놓았다. 이로써 재일본 

제주인센터 건립기금으로 지난 

2008년 현금 35억원을 쾌척한 김 

회장은 이번에 100억원을 기탁, 제 

주대와 후학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공 

사비 중 일부인 6억 5000만원을 기 

탁하기로 해 기부금만 총 141억 

5000만원에 이른다.
김창인 회장은 이날 “돈은 귀중 

한 때에 올바르고 깨끗하고 0}름답 

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제주대가 

건립하는 ‘재일본제주인센터’ 취지 

가 좋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센터가 재일제주 

인 2 -4세 및 고향 제주의 젊은이 

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가’를 가르치는 인생철학의 도 

량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이 쓰였으면 한 

다”고 말했다.
허향진 총장은 “김 회장의 기부 

정신을 받들어 재일본제주인센터를 

통해 김 회장의 인생철학을 후학들 

에게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여 

‘교육도량’으로서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29년 한림읍 귀덕리에서 

태어난 김창인 회장은 한림교를 졸 

업하고，16살의 어린 # 1 에 일본 

으로 건너가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 

체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주경야독과 유한오도(流 

汗悟道)를 통해 기업의 경영관과 

인생관을 확립하는 등 불굴의 의지 

로 자수성가해 지금은 일본 오사카 

에 있는 남해회관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이 쾌척한 100억원은 발 

전기금 모금 역사상 최고 금액으 

로，기부금은 스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의 연구 및 교육, A ‘재일본제 

주인센터’의 사업운영 및 인력지원 

예산으로 쓰인다.
정용복 대기자

허향진 총장은 13일 일본 오사카 사무실에서 김창인 회장으로부터 100억 
원의 기부증서를 전달받았다.

450여개 일자리 제공 취업박람화 17일 개최
제주대학교가 주관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로비에서 

열린다.
일자리 박람회는 채용관, 취업정 

보관, 취업컨설팅관, 테마관, 이벤 

트관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 사 

전에 면접신청을 접수받아 박람회 

당일 현장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람회를 통해 많은 학생 

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종 면접 

합격자와 기업에 대해 기업실무 교 

육,. 취업연수비 등을 지원한다.
또 박람회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자리가 당신을 부릅니다”

에서 진행돼 학생들의 접근이 어려 

운 점을 감안해 박람회장으로 가는 

버스를 본관 앞에서 12시30분과 1 
시30분 두차례 운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예년과는 달 

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향상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이노 

텍, 롯데정보통신 등 대기업과 블 

랙야크 등 중견기업들이 다수 참여 

^■다.
이는 제주도와 제주대가 진행하 

는 일 박 람 회 에  글로벌제주상공

인대회를 주도해，온 제주상공회의 

소와 서울도민희가 힘을 보태 제주 

출신 오너 또는 최고경영자로 있는 

주요 기업들이 제주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이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은 이번 기 

회를 통해 제주지역 인재들을 채용 

할 예정이다.
대기업인 LG이노텍과 롯데정보 

통신(주)이 각각 20명과 5명을 뽑는 

다. 또 정풍개발(주)과 송신이앤씨南

가 각각 25명과 20명을 모집한다.
이외에도 南유비벨록스에서 15 

명，^자유여행사쎄서 10명, 블랙 

야크로 유명한 6B동진레저에서도 

각각 5명 등 많은 기업들이 고향 

후배들을 선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다.
이와 함께 제주에 있는 한국미우 

리공업^과 티엠파워주식회■사이 각 

각 '20명，휘닉스아일랜드에서 15명 

등 제주지역 기업도 45곳에서 246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제주도내외 

기업을 합쳐 92개 기업이 4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강보배 기자

1  인터뷰/  대학생 청렴홍보단 2기 선발된 ‘청바지’ 팀

“ 청렴한 세상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청바지’ 팀 왼쪽부터 고경우(경영 2), 송민석(경영 2), 남예호K경영 
3), 이지현(가정관리 2), 김승미(무역학과 1)씨

6월부터 본격 활동

최근 ‘유명환 장관 딸 외교부 

특채’사건이 여론을 뜨겁게 달 

궜다. 한푼 두푼 모아 열심히 살 

아보려 했던 국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이런 부패한 사회에서도 묵묵 

히 •청렴’을 외쳐 나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대학생 청렴홍보단 

‘청바지’팀. 이들은 국민권익위 

원회가 주관하는 제2기 대학생 

청렴홍보단에 제주대표로 선발 

된 팀이다.
청렴홍보단은 획은 청년들의 

청렴의식 제고 및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 지원을 

받아 청렴 콘텐츠를 자체 제작, 
청렴문화를 전파하는 조직이다.

송민석(경영 2), 고경우(경영 

2), 남예화(경영 3), 이지현(가 

정관리 2), 김승미(무역학과 1) 
씨로 구성된 이 팀은 제주 사회 

에 청렴정신을 알리기 위해 하 

루5년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청바지란 ‘청렴하고 바른 지 

역 만들기’의 줄임말이예요. 청 

바지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입는 의류이듯 청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뜻에서 팀명 

을 짓게 됐어요. ”
이1 은 월드컵 시즌이었던 지 

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아 

르헨티나 전이 있던 날에는 종 

합경기장을 찾아가 응원도구를 

주며 청바지팀의 활동을 홍 

보했다.
“ 6월에는 국제태권도대회에 

찾아가 청렴서약서를 .받았어요. 

선수들과 심판이 공정한 경기를 

치르는 것도 청렴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7월에는 전국에서 올

레길 1코스에 .같이 갈 학생들을 

모아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코 

스의 마지막인 성산일출봉에서 

는 관광객들과 도민이 가지고 

있는 청렴에 대한 생각과 청바 

지 활동에 관한 의견을 현수막 

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제주 곳곳을 누비며 활기차게 

활동하는 그들이지만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 사람들 

이 청렴서약서에 싸인'■하는 것 

을 기피하는 일이 많았던 것.
“아무래도 낮선 학생들이 와 

서 서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니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 

음에는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 

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청 

바지팀의 활동 취지를 설명하느 

라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럴 때마다 그들이 다시 口)■ 

음을 다잡고 활동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생 청렴 홍보단 제주대 

표로 뽑히기 위해 열심히 준비 

했던 때를 생각하는 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 할 수 

없었죠. 그만큼 우리도 다른 팀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 

다는 자신감도 있었구요”
이들은 제주에 청렴을 퍼트리 

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 

다. 여성축제 때 청렴에 관한 행 

X *  하고 추석 전날에는 뇌물 

방지 캠페인을 벌일、계획이.다.
“우리의 활동이 조:#이나마 

제주 사회에 올바른 청렴의식을 

심어 주는데 기여가 됐으면 좋 

겠어요. 처음 제주대표로 대학 

생 청렴 홍보단에 뽑힌 만큼 자 

부심을 가지고 깨끗한 제주 사 

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 

습니다. ” 이정우기자

교수회장입후보자소견서 M 면 인터뷰/  현승탁글로벌제상대회장 면 ᅪ

김창인 회장，발전기금 100악 기부

13일 日 오사카서 허향진 총장에 전달

I 대 I 호I j 프 I 로 I 그 I 램 I

프로그램: 

(10：00~ 

13:0이

등록
(16：00— 18：00)

16：00-18：00

글로벌 제주상공인，당신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기 간 12010년 9월 17일(금) ~ 19일(일)

장 소 |롯데호텔제주

주 최|馨제주상공회외소

주 관 I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조직위원회

후 워 J 식 “  제주특별자치도
■ /  Joju Specif Seff-Goverino Provtnce

재외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제주대학교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은행，제주농협, 신한은행, 제주테크노파크

08:00- 10:00

11：30~12：00

12:00니  3:00

14：00-15：30

15:30니 6:00

17® )
여---------------------------

.
- — ——

일자리박람회 
(컨벤션센터) 

(13：00-17：00)

국제
심포지엄

(13:30̂ 17:30)

환영리셉션
(18：00~19：00)

환영만찬
(19：00~21：00)

18(토)

등록(08:30~10:00)

개회식 (10:0(M 1:30) 

* 제주상공대상 시상스I '

' 기조연설

휴식(11:30~12:00)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사업.설명회 및 자면 염색테마파티

(12：00~14：00)

비즈니스특별세션 I 

(14:00~ 15:30)

금융
포럼

BT

포럼

해외
상공인
포럼

• ?■피브레이크 (15:3016:00)

비즈니스특별세션I

(16:00-18:00)

영비즈니스 
리더포럼 i

제주투자 
기업포럼

투자유치
설명회

비즈니스 국제
자유미팅 심포지엄
(14：00~ (14：00~

18:00) 18:00)

1활 靡

V  V : .  .

폐회식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만찬 
(18:00〜21:00)

戰 ® ? .

19(일)

0 표기 프로그램은 비공개 프로그램입니다,
0 % 대부의 £레스코드는 비즈니스 캐주얼(넥타이를 매지 않은 복장)입니다.

x 、하 著 卿 벨 1f 한凝、翁 f , 4 ̂  *허 ^ 쇼̂ 1A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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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rd Essay Contest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제주대학교 재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제3회 에세이 경시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 재학생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써f D

'사 ^  
；

■ 雁

# r - ：

1. 대회일시 : 2010. 9. 30(목) 18:00^20:00

2 . 대회장소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실

3. 응시대상 ： 제주대학교 학부 재학생
緣見y  說 니 , ； ：' „ . *  .

( a  외국인유학생인 경우 모국어가 아닌 언어에 지원 가능)
총ill뻬 1̂ \

4. 접수기간 ： 2010. 9. 13(월) 아 9. 28(화) '
'스? '̂  샀, '■、'세 . 、 , ' ' ■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문제유형은 홈페이지 참고)5. 실시언어
헗!

纖헗. 竭論
; 獅毅 •、

** 언어별 접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언어 시험은 취소됩니다. 

6 . 접 수.처 : 외국어교육원 3층 접수저

m m

빼

7. 경시대회 수상 상금

1등최우수상(각언어별) 400,000원 

2등 우수상(각 언어별) 200,000원 

(기수상자는 상위 수상시에만 시상함) ■

8 . 입상자 발표 : 2010. 10. 8(금)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

9. 주 제 : 시험 당일 제시

1 0 . 기 타 : 신분증 지참

11. 문의처 ：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n 754- 2291’ 2292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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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캠 학생생활관 속이 훤히 보여 4아찔’

냉방시설 없는데도 방문 걸어 잠귀야 ‘안도’

선풍기 하나 없는 사라캠퍼스 생활관 내부 모습.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생활관에 대한 불만 
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생활관에 더위를 
해결할 선풍기조차 없고 생활관 뒤 
편 등산로에서 내부가 휜히 들여다 
보여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이다.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에는 학기 
중에 100여명이 살고，여름방학 때 
에도 40여명이 생활했다. 그러나 
생활관 전체에 에어컨은커녕 선풍 
기도 설치된 곳이 없어 학생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직접 선풍기를 
손수 구입해야 한다.

강미숙(수학교육 1) 씨는 “ 여름에

는 너무 더워서 밤에 잘 때 빼곤 
생활관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며 “기숙사에서 편히 쉬고 싶어도 
너무 더워서 그냥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쇤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 
씨는 “다른 계절에는 생활관에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여름 
에는 너무 더워서 가급적 도서관에 
서 공부를 한다”고 설명했다.

사라캠 학생생활관측은 생활하는 
학생 수가 적고 관리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간 에어컨을 
설치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 
다.

사라캠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에 
어컨을 설치하면 학생들이 에어컨 
을 켜고 나가는 일이 잦아 관리비 
를 감당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그 
러나 학생들의 여름철 편의를 위해 
내년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라캠퍼스 학생생활 
관 뒤편에 있는 등산로에서 생활관 
내부가 휜히 들여다보여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 집’처 
럼 편안하게 살아야 할 학생생활관

안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 
고 있다. ,

학생생활관에 살고 있는 한 학생 
은 ‘‘등산로에서 생활관 안이 다 보 
여서 너무 불편하다”며 “1 • 2층은 
口f음만 먹으면 충분히 창문으로 들 
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에는 아 
무리 더워도 항상 문을 꼭 닫고 잔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라캠 학생생활관 관 
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조교 
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입장이 
다.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생활관에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 여학생인데 
학생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올 우려 
가 있어 늦은 시간에는 조교의 허 
락 하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 
다”며 “밤에 창문으로 입주학생이 
아닌 사림이 들어갈 수도 있어 조 
교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 
다.

그러나 등산로에서 방 내부가 원 
히 들여다보이는 문제는 여전히 해 
결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은 사그 
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 기자

교수 3 명 중 1 명은 논문 안 써

미게재 35%로 전국평균 21 A% 웃돌아

제주대 교수 3명 가운데 1명은 1 
년 간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의원 
(한나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 
터 제출받은 ‘대학 전임교원의 학 
술지 논문게재 실적 현황’을 발표 
했다. 분석한 결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우리대학 전임교원 
579명 가운데 35.1 %에 해당하는 
203명이 전문학술지나 국내 일반학 
술지에 논문을 1편도 쓰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U개 국립대의 평균 
미게재 실적 21.4%보다 웃도는 것 
이다.

특히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한 건수는 교수 1인당 0.58건으로 
전국 국립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했다.
품만 아니라 국내일반학술.지에 

논문을 쓰지 않은 교수 비율도 전 
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싣지 않은 
교수는 45.9%로 266명이고,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쓰지 않는 교 
수는 39.6%인 299명으로 나타났 
다.

전문학술지와 국내 일반 학술지 
논문 미게재 비율은 전국 평균 각 
각 28.3%, 24.8%이었다.

이에 대해 교무과 관계자는 “이 
번 통계자료는 신임교수와 이미 퇴 
직한 교수도 포함돼 있어 약간의 
오차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의논해 대책을 마 
련할 것 ”이라 말했다.

이정우기자

지난 9일 학생들이 88서울올림픽 제22주년 기념 성화봉송로 자전거 도일 
주에 나서고 있다.

88올림픽 22주년 성화봉송로 달린다

제주대 학생들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88서울올림픽 제22주년 기 
념 성화봉송로 자전거 도일주’ 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88올림픽 성화 첫 
기착지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행사에는 1혁년 50명, 2혁년 46 
명, 3화년 42명, 4희년 51명 등 총 
189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제주도를 
일주했다.

1 인터뷰/  제1대 입주학생 자치회 ‘동거동락 同居同樂’

“편안한 기숙사 생활 자치회가 앞장”

- 출범식을 마친 소감은 
“ 입주학생 자치회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보니 부담감이 n  

다. 하지만 다행히 사람들도 많 
이 오고, 분위기도 활발하게 이 
뤄진 것 같다. 또 출범식은 끝 
났지만 아직 생활관자치위라는 
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주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입주학생들 
에게 인정받는 자치회가 되도록 
하겠다. ”

-입주학생 자치회는 어떤 역할 
을 하는가 

“입주학생 자치회는 생활관에 
.살고 있는 입주학생들의 목소리 
를 대변하는 기구다. 입주학생 
들이 생각하는 생활관의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이런 문제를 행정실과 이야기해 
해결하는 일을 한다.

또 기존에 조교를 통해 이뤄 
지던 점호나 여러 생활관 시설 
등에 관리도 우리가 말게 된다. 
조교가 점호나 시설관리 등을 
하다보면 입주학생들이 부담감 
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부터는 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자치회를 만들 것인가 
“처음 자치회의 슬로건은 괴

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자라는 
뜻의' 동고동락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입주학생들 
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 괴 
로움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즐거움을 나누자는 뜻으로 동거 
동락으로 바꿨다. 이런 슬로건 
처럼 입주학생들에게 즐거움만 
을 줄 수 있는 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 

업을 추계행사이다. 이제까지 
추계행사는 생활관 행정실에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부터 
추계행사를 우리가 대신해 진행 
할 예정이다. 입주학생들 모두 
가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을 만 
들기 위해서 축제, 영화제, 체 
육대회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 
하고 있다. 생활관 게시판이나 
설문지 등을 통해 입주학생들이 
원s fe  방식으로 추계행사를 진 
행하겠다.

그 다음으로 택배회사와의 연 
계를 통해 입주학생들이 생활관 
에 편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많은 입주학생 
들이 이入W  히편서 개별적으로 . 
택배회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택배회사를 이용할

고은찬(해양산업경찰학과 4) 
입주학생 자치회장

경우 택배를 맡기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다. 이런 불편을 택 
배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쉽게 
짐을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 
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사철만 되면 짐을 담을 박 
스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도 택배회사를 통해 이사용 
박스 흥을 배치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또 자치위 X유실에 입주학생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용품 
등을 비치하겠다. 이전까지 탁 
구나 배드민턴 등을 하기 위해 
서는 입주학생들 스스로 장비를 
가지고 와서 게임을 해야만 했 
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양한 
체육용품 등을 마련해 입주학생 
들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강보배 기자

1 7 일까지 2 0 1 1  학년도 수시모집

접수는유웨이를통해… 합격자12월 10일 발표

제주대가 2011®!년도 신입생 수 
시 모집 원서를 오는 17일 오후 5 
시까지 인터넷으로 받는다.

접수는 대행업체인 유웨이 (W W W . 

uway. com) 를 통f ]  받을 예정이며 
첨부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 
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수시모집 
은 스일반전형 327명 스취업자 7명 
스예체능특기자 46명 스학교장 추 
천자 1이명 스사회적 배려 대상자 
54명 스농어촌 학생 78명 스전문계 
고' 출신자 81명 스기회균형 선발 
49명 ᅀ특수교육 대상자 59명으로 
총 802명이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간호대혁이 
신설돼 간호학과가 의과대학에서

분리되면서 60명에서 70명으로 10 
명 늘었다. 이처럼 간호학과 증원 

에 따라 10개 학과에서 각각 1명씩 

감소했다.
최저화력기준은 일반학생의 경우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야 
간 모집단위 제외)은 2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5등급 이내이며 사범 
대 학 • 수의예과•간호학과의 경우 
언어, 수리，외국어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는 3등급, 수의예과는 2등 
급 이내이다. 초등교육과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3등급 이 
상을 받아이： 한다.

또 그동안 일부 모집단위에만 적 
용했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예체 
능전형과 취업자전형을 제외한 전 
체 모집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 
라 생명자원대학 . 해양과학대학 .

'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에 최저등 
급이 적용된다. 이들 단과대의 경 
우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6등급 
이내이다.

첨부서류 제출 대상자는 10월 1 
일 오후 5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 
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다. 정승우기자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o  
학원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o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0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o 주말교육 가능 o 필기시험 교재 배부

시

夺  제주여고

학원

^  대 박
파전，계란찜，갈비찜 

고기만 드셔도

貌 맥 주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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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브 리 살  돌 판 닭 찜  

항 정 살 i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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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성원들이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와 캔, 종이류 등을 분리수거하지 
않아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이 
나 세면대, 변기, 하수구에 버리고 
있어 문제다. 대학 구성원들이 일 
반 쓰레기통에 마구잡이로 버린 쓰 
레기는 학교를 청소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일일이 분리하고 있다.

한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라면찌 
꺼기와 닭뼈，과일껍질 등이 종이 
와 뒤엉켜 있는 것을 일일이 분리 
한다”며 “여름에는 곰광이까지 피 
어서 마스크를 끼고 쓰레기를 치운 
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라면찌꺼기를 세면대 
와.변기에 버리는 사람도 많다. 용 
역업체 직원들은 음식물로 막힌 변 
기를 뚫고 라면 기름때를 닦기 위 
해 전전긍긍 하고 있다. '

그러나 구성원들은 음식물 쓰레 
기를 마땅히 버릴 곳이 없어서 화 
장실에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음 
식물 쓰레기통은 현재 해양대 • 경 
상대 매점과 학생회관에만 비치돼 
있다.

나머지 단과대학과 한라홀 • 아라

흘에서 라면 등을 먹은 학생들은 
남은 음식을 처리할 곳이 없는 것 
이다.

공과대학의 한 학생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서 과일이나 치킨 
을 먹고 처리하기 곤란했던 적이 
있다”며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일반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복지과에 따르면 음식물 쓰 
레기통은 원래 캠퍼스 건물 곳곳에 
비치돼 있었지만 심한 악취로 모두 
철거됐다고 한다.

김기석 계장은 “냄새 때문에 봉 
식물 쓰레기통이 철거됐었지만 분 
리수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각 단 
과대 매점에 비치하도록 하겠다”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각 매점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아라홀 ■ 한라흘에는 실외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통이 마련 
돼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 
지는 미지수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버젓이 놓여있는 학생회관에서 음

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 
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과대를 청소하는 한 용역업체 
직원은 “학생회관처럼 단과대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생긴다고 해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줄지 의문”이 
라며 ••뻔히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 
는데도 마구잡이로 버리는 학생들

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용 동o於]연합회장은 “청소 

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학 
생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희 선거철이 되면 문제 
가 심각해 동 연 합 회  차원에서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대동풀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려 고영철 법정대 학장

사라캠퍼스 동아리도 함끼ᅵ하는 화합의 장 마련

대동풀이가 동아리연합회 (회장 
정승용) 주최로 오는 28일부터 아 
라캠퍼스 곳곳에서 이틀간 열린다.

이번 대동풀이는 동 문 화  활 
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별화 되어 
있던 동이리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7；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사라캠퍼 
스와 함께해 51개의 중앙동0리와 
18개의 사라캠퍼스 동이리, 30개의 
단과대학 동아리 등 총 99개의 동 
이리가 참여한다. 또한 제주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장소는 학생회관 1，2층, 법정대 중 
강당, 한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 
다.

첫날인 28일에는 메인무대(한라 
터 족구장 자리에 설치될 무대)에 
서 오후 5시부터 개막식이 열린다.

식전에는 개막식의 열기를 고취시 
키기 위해 게임 이벤트와 공연을 
^ 다.

이날 장기자랑도 진행하는데 오 
후 5시 반부터 시작된다. 장기자랑 
은 동아리인 뿐만 아니라 모든 학 
생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학생은 오는 24일까지 동아 
리연합회로 신청하면 된다.

대동풀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오전 12시부터 미니 경기를 통해 
캠퍼스 내의 숨은 고수를 찾는 ‘캠 
퍼스 ACE’가 진행된다. 종목은 팔 
씨름，림보, 미니탁구, 볼링 등이 
며 오 는 .24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서 신청을 받는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메인무대에서 
‘조선 골든벨’이 열린다. 준비된 
30문제로 진행되며 중간에 이벤트 
를 통해 문화상품권이 지급될 예정

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는 음악방송을 

.한다. 언론미디어센터 교육방송국 
과 협력해 우리 학교 전체에 아우 
트는 음악방송을 통해, 동0보1 및 
제주도 전역에서 문화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오후 6시 30분부터는 
동아리 공연무대가 준비되어있다. 
동0佑ᅵ 공연에서는 동아리 7개팀과 
외부에서 초청된 음악 아티스트 2 
개팀이 공연을 한다.

대동풀이가. 진행되는 행사기간 
동안에는 학생회관 1층에서 5개의 
전시창작분과가 연합으로 전시를 
펼칠 예정이다. •

폐막식은 이날 오후 8시 15분부 
터 폐막 점등식 이벤트와 회장단 
인사로 마무리한다.

이수진 기자

제16대 학장협의회장 선출

고영철 (언 
론홍보학과) 
법정대학 학 
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학 
장협의회 임 
시 총회 에 서 
제16대 학장 
협의회 회장 

으로 선출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우리대학 

12명의 학장 중 8명이 참석한 가운 
데 결산보고를 시작으로 학장협의 
회 역할을 비롯해 학장의 권한 및 
업무 등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됐 
다.

고영철 회장은 “학장협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면서 
“본부와 단과대학간의 소통과 조 
율을 통해 견제와 협력을 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캠퍼스서 침 뱉지 마세요!

0 …사라캠 체육관은 찜질방

사라캠퍼스 체육관이 찜질방으 
로 용도를 바꿨다고. 농구 하러 
간 학생들도 ‘신개념 찜질방 체 
육관’ 에만 들어가면 얼마 되지 
않아 헉헉대며 진땀을 빼고 나온 
다고.

알고 보니 체육관에 에어컨이 
한 대도 없어 내부온도가 찜질방 
을 방불케 올리갔던 것.

학생들은 ‘더운 여름날에는 체 
육관에 가만히 있어도 금방 땀이 
주르록 나서 찜질방에 온 것 같 
은 착각이 든다’며 불평.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 
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둣.

0 …대학건물 曰, "내 얼굴에 침 0 …발 달린 우산

뱉지 말라!” .
대학건물들이 “내 얼굴에 침 

뱉지 말라! ”며 농성을 벌이고 있

알고 보니 대학 구성원들이 건 
물 안에서 침과 가래를 렇게 
나 뱉고 있었던 것. 침독으로 바 
닥 색이 변해 잘 닦이지 않아 더 
큰 문제.

일부 제주대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은 건물 바닥에 널브러진 침 
자ᅤ으로 흉측하게 남아 있어.

대학건물에 침을 뱉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기’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둣.

비오는 날, 학생생활관 식사시 
간만 되면 우산들이 발을 달고 
도망간다고.

알고 보니 최근 우산꽂이를 식 
당 문 밖에 내놓아 우산을 홈쳐 
쓰고 달아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 학생들은 “우산꽂이가 식당 
안에 있으면 밥을 먹으며 우산도 
둑이 있나 볼 수 있는데 식당 문 
밖에 있어 불안하다”고 불평.

잠깐 비를 피하기 위해 남의 
우산을 홈치는 것은 반성이 필요 
할 둣. 이원이면 우산꽂이도 식 
당 안에 놓아서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줬으면.

단과대 매점 등 분리수거대 확대 설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엉망… 해법 없나?

제주대신문 보도
제839호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제3 0 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6주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

제30회 백록문학상 공모 ________
1.응 모 자 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 응 모 분 야 : 시(1 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 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0년 12월 3일(금) 18:00까지
4. 접 수 장 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CD(DV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 표 : 제주대신문 847호(2011 년 1 월 5일 발행 예정)
6■시 상 내 역 :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단, 작품 수 • 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제30회 백록학술상 공모

1.응 모 자 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2.응 모 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논문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3. 시 상 : 학g 생/대학원생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늘

당선작 각 1편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각 2편 : 총장상 및 30만원 

4■심 사 및 시 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5.접 수 마 감 : 2010년 12월 6일(월) 18:00까지 
6■당 선 작발 표 : 2011년 신년호

1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최 ‘CEO에게 듣는다’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대학 시절, 거창한 꿈은 아 
니더라도 자신만의 꿈은 가지고 
있어야죠. ”

김중조 에드워드코리아 회장 
이 ‘대학 시절에서 품어야할 나 
만의 꿈’을 주제로 지난 10일 
공과대학 4호관에서 공학교육혁 
신센터가 개최한 ‘CEO에게 듣 
는다’ 강좌에서 한 말이다.

■김 회장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 
는 것”이라며 ”대학생이라면 큰 
꿈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꿈만 가지고 있다고 
성공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며 “꿈을 구체화시켜 목표를 만 
들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맞 
는 설계를 하는 것임을 강조했 
다. 김 회장은 “같은 부모 밑에 
서 자란 형제，. 자매들도 각자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진다”며 
“인생을 설계하거나 꿈을 정할 
때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고려 

'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 

게 된 이유를 약속을 지키기 위 
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김 회장은 “대학 시절 내 
꿈은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 
가는 것^ 었다”며 “약속을 지키 
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현재 이 

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
다-

김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약 
속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맞 
춰 가다보니 늦는 경우가 발생 
한다”며 “약속시간보다 일찍 나 
와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며 약속 
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성공이라는 것 
은 자신의 삶의 끝에서야만 알 
수 있다”며 “현재 자신이 많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 
도 오만해지거나 방심하면 언제 
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발전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은 크게 세 번의 삶 
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한다. 그 
가 말하는 첫번째 삶은 아기때 
부터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의 
삶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이 
다. 두번째 삶은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때로 첫 
번째 삶을 통해 키워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사회 발전에 힘 
을 쓰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세

김중조 에드워드코리아 회장

번께 삶은 직장생활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삶 
이다. 그는 자신의 세번께 삶의 
시작을 이 CEO특강과 함께 하 
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강좌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정보를 CEO가 직접 
들려줘 학생들에게 실무 전공지 
식과 비즈니스 n박]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자 편성됐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부터 4시까지 이뤄지며, 수강대 
상은 공과대학 120여명의 학생 
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일반인 
이나 재학생 모두 청강할 수 있 
다.

강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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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신문

김두경 
경영정보학과 교수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교수협의회의 출 

범에 즈음하여 교수회장 후보자로 나온，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김 두경 입니다.

저는 1986년에 우리 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학자로서，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 
니 별로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교수회장 
직에 출마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 
생직장인 제주대학교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인재를 양성해 내는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그런 면에서 교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수는 연구와 강의 그리고 사회봉사라 
는 법제적 책무를 감당하는 직책이고, 대 
학정책은 이러한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 
사회봉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립되 
고 이행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차 가라앉고 있는 제주대학교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교수회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께는 교육、연구에 관한 부분입니 
다.

교수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교육 
이고 그 다음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 
지만 요즈음에는 연구가 너무도 강조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교육이 부실한 것은 부 
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교수로서 
교육도 열심히 하여야 하고 연구도 열십 
히 해야 하지만 요즈음의 교내 상황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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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자로 새로 출범한 언론. 
미디어센터는 국내 대학언론 최초로 
인터넷에 한글기사와 영자뉴스, 동영 
상 등을 동시에 서비스하는「JUMP」 
를 개통했습니다.

「JUMP」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 
주대신문, 영자신문 The Islander, 교 
육방송국 등의 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 
이 과제 수행 시 허비하게 되는 많은 연 
구관련 행정에 대한 내용을 줄일 수 있도 
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환경에 관한 부분입니 
다.

교수님들이 건강하여야 교육과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단 
련을 할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교수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의 설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교수님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 모 동  
호회(골프，오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수연구업적평가에 관한 부 
분입니다.

교수 평가에 있어서 현재에는 단과대학 
이나 전공의 특성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는 각 단과대학 각 전공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체로 사라 캠퍼스 발전을 위한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라 캠퍼스 교수 
님들■께 실제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바 
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 
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이기에 이번울 기회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우가 역량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없이는 국 
가의 미래도, 제주지역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대학 
의 교수회는 교수회장 혼자서 운영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 합심해서 교수 
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교수회 발전이 대학의 발전일 것이고,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일 것입니 
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저를 교수회장으 
로 뽑아주신다면，최선을 다해 대학발전 
과 교수님들의 권익옹호에 진력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저는 X리에 연연하는 사람 
•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교수협의회 회장이 되겠으며, 교수협의회 
회장 본연의 업무인 교수님들의 복지 향 
상과 교권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 
다.

교수님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봉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JUMP， 개통
：//news.jejunu.ac.kr)

또 영자신문인 제주위클리와 인터 
넷신문 제주의소리 등에 실리는 기사 
와 사진 등도 함께 동시서비스하고 
있습니다. 「JUMP」는 앞으로 컴퓨터조 
판시스템 (CTS) 과 연계시켜 신문이 나 
오기 전에 기사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스，TV, English News 등 매체별 
메뉴 외에 취업, 해외연수 등 학생들 
의 관심이 많은 주제별 메뉴도 편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발전기금 메뉴를 신설, 발전기금 
주요 기부자 소개，소액기부자 발굴, 
참여자 혜택 등의 소식과 정보를 담 
고 있습니다. ,

「JUMP」의 모든 메뉴에는 독자투고 
단추가 들어 있습니다. 소감이나 의 
견 또는 제보할 내용을 적어 전송하 
면 「JUMP」의 편집자와 독자들이 함 
께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 
^ 니다.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 교수회 위상 새롭게 정립” “교수회 한단계 끌어올릴 것，， “교수 복지 ■ 권익신장 최우선
» . •

양길 현 
윤리교육과 교수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양길현 교수입니 

다.
제4대 교수회징에 출마하면서 겸허하고 

설레는 아음으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지내온 지난 

12년의 시간은 제 삶에서 큰 축복의 시간 
이었습니다. 항상 교수님들의 진지한 연 
구 활동과 성실한 강의 업적을 보고 들으 
면서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매사에 뿌 
듯한 감흥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 
의 한 구성원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저는 우리 제주대학교 공동체의 한 일 
원으로서 우리 학교가 그 어느 대화 못지 
않게 창의와 민주가 살아 숨 쉬는 대학이 
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 
히 소망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미 
력이나마 실제로 학교에 기여하는 한 일 

원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수들의 공동체인 교수회를 통해 조금이 
라도 우리 학교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것도 제가 몸담고 있는 제주대학교에 대 
한 기여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우리 제주대의 위상과 역할을 어 
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 
지, 서로 머리 맞대고 또 발로 뛰고 하는 
일에 저도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교수 
회징에 감히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교수회 대표를 맡겠다고 나 
선 것은, 무엇보다도 교수회 대표로서 가 
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민주성 ’ 
에서 제 50평생의 삶이 나름대로 유용하 
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민 
주적 자세야말로 대학본부가 학교의 발전 
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혹 지나치거나 혹은 부족해 보일 때, 이 
를 견제하고 또는 메우고 하는 데 적합하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제와 협력이라는 
이중주의 가능성은 바로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다층적 대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민주적 소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당연히 교수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예-결산 등 대학정책에 대한 심의 기 
능은 물론이고 대학본부가 소홀히 한다고 
생각되는 미래비전 찾기에서도 각종 위원 
회를 통해 0!래로부터의 중의를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장 
선임 문제, 학과 및 연구소의 자율성 강 
화 등과 같이 단과대학과 학부-학과의 미 
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공론장 마련 
에도 시간을 많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만족도를 어 
떻게 하면 증대시킬 것인가의 사업 구상 
과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 
다. 교수님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교수님들의 
역량을 세일즈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자 
^•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저는 평소 저의 삶에 
서 주류보다는 비주류, 강자보다는 약자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하는데 
주안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교수회 
대표를 맡게 되면 바로 소외된 교수님들 
의 권익을 옹호하고 또 그러한 분들의 목 
소리를 어떻게 대학본부례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 교육과학부가 억지를 부리면 
교수님들의 권익 증진 차원에서 이에 항

의를 할 것이고, 대학본부가'교직원들에 
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이에 대해서도 이 
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 
서고자 합니다. 조만간 우리 대학교도 직 
면하게 되리라 예상되는 법인화 문제에 
대해 교수님들의 중의를 모으고 교수님들 
의 권익을 우선시하면서 우리 대학교의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해법 찾 
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 
인사와 연구 지원 및 업적 평가 등에서 
교수님들이 직면하게 되는 신분상의 불이 
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 
다. 당연히 이러한 일을 힘에 있어서 교 
수회 조직 구성에서의 일신뿐만 아니라 
교수회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비롯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에서도 다른 모습 
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제주대학교 교수 
회는 네 번째의 시작입니다. 그간 한석 
지, 강민수, 고경표 세분의 .회장님 덕분 
으로 교수회가 점차 기틀이 '잡혀가고 있 
다고 보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교수회 
도 이제는 이러한 기틀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높은 위상을 갖추고 보다 전향적 
인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에서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정치 
학5 로서 갖추어온 균형감각과 다원적 시 
각 그리고 제가 연구소 활동과 학회 및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확보해 온 폭넓 
은 대인관계를 토대로 하여 교수회가 우 
리 대학교와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지혜 
의 창고이자 대안 제시의 장으로 역할 하 
도록 하는 데 특별한 중점을 두고자 합니 
다. 제가 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할 때 연구 
소 발전기금 6천만 원을 모았으며, 또 올 
1년 동안 윤리교육과 학과장으로서 저의 
과 발전기금 목표인 6천만 원을 모금히편 
서 니름대로 우리 학교의 부문별 발전 기 
반 확충에도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 
f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학발전기 
금 조성과 글로벌 제주대의 역할 강화, 
그리고 제주도 내의 학문공동체의 성장과 
활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제반 정책방 
안에 대해서 항상 교수님들의 의견을 구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구성은 교수들로 이뤄지지만，그 목표와 
범위는 단훈히 교수사회에 한정하지 않고 
불철주야 학교의 사부를 관장히편서 .말없 
아 심부름하는 데 여념이 없는 행정직원 
분들에게도 항시 눈과 귀를 열어둘 것입 
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교 
의 존재의의 가운데 하나인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 확대를 위해 무엇을 어 
떻게 할지를 놓고 꾸준히 대학본부와 손 
발을 맞춰 나갈•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 
업 추진의 기본은 ‘제주대학교 2030’ (가 
칭)이라는'장기미래발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할 방책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 
한다고 보기에, 이와 같은 미래비전 찾기 
와 대안 마련에 열정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연구와 공 
론장 마련은 물론이고 퇴임교수님들의 역 
량 지원과 활용을 위한 지혜 모으기와 제 
주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수화의 위상과 역 
할이 단순히 현직 교수들의 권익증진에만 
있지 않음을 구체적인 일을 통해 보여줌 
으로써 교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 나 
가고자 합니다.

이 짧은 지면에서 제가 상세하게 구체 
적인 사업과 전략을 다 밝히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원성과 창의, 
소통과 조율, 견제와 협력, 약자 옹호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교수회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님들과의 지혜 모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는 저로서는, 바로 그러한 일에 앞 
장서는 겸허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 
하면서 다시 한 번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늘 
연구와 교수로 노고가 많으신 교수님께 
올 가을 학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이루시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회계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교수회장에 
입후보한 경상대학 회계학과 이상봉 교수 
입니다. 6년 전 교수회가 평의회와 통합 
출범된 후 교수회관련 임원들의 많은 노 
력에도 불구하고，교수회가 아직 많은 교 
수님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장직과 각종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교수회의 위상이나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궁극적으로 
대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신 
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 
껴왔던 것은 대학행정부서가 자발적으로 
교수님의 복지문제와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먼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발 
전을 위하여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이나 교육、연구 환경개선 및 교수복 
지문제는 교수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김력하게 요구할 때에만 문제가 해결되곤 
했습니다.

그 동안 학교당국이 외형적인 발전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교수님들의 복지증 
진과 권익신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는 주어지는 것 
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큰 목 
소리를 내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한데 모아질 때 대S)이 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용 
감히 나섰습니다.

저는 재직 기간 동안 평의회를 비롯하 
여 많은 위원회 활동과 내부감사업무 그 
리고 경상대학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교수님들의 
복지 및 교육 ■ 연구여건개선을 위하여 크 
고 작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성 
회계 예산편성. 심의에 관여하면서 교수 
님들을 위한 기성회성과급(현, 교재개발 
연구비) 기반 마련，단과대학의 열악한 
기성회예산울 해소하기 위한 기준경비 인 
상, 평의회 예결위원을 하면서 교수용 컴 
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또한 대학의 발전기금을 유치하여 
그 재원으로 교육실습기자재를 대폭 개선 
하였고 도내 유수기업의 지원을 받고 학 
생취업을 위한 취업캠프를 개설하기도 하 
였습니다.

저는 회계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의 
복잡한 회계 및 예산구조를 이해하고 개 
선의 여지를 찾아낼 수 있는 적임자입니 
다. 저는 학교 예산에서 교수님들의 복지 
향상과 교육、연구여건개선을 위한 방안 
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일을 맡 
겨 주십시오. 분명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제가 교수회장이 되면 “교수회장은 곧 
교수노조위원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과 같은 일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1. 교수님불의 복지 향상과 교육' 연구 
여건을 개선시키겠습니다.

o 총장의 선거공약 가운데 특히 교수복 
지 부문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0 이를 위해 교수회에 “공약실천평가위 
원회”를 두고 매년 부문별 선거공약이행 
지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후 총장선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수회장 
•의 공약이행정도도 발표하겠습니다.

2. 교수회가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o 교수회의 활동 및 예산 내역을 홈페 
이지에 공개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토론방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 
다.

o 교수체육대회는 물론 1박2일 교수연 
수회의를 개최하여 교수님들의 친목도모 
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여교수회가 공식적으로 교수회와 융 
합될 수 있도록 부회장 직제를 개정하고， 
분리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하겠 
습니다.

0 평의회 위원들과 함께 각종 분과위원 
회조직을 구성하고 활성화하여 교수회와 
평의원회가 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3. 법인화반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 
울이겠습니다.

o 법인화로 인해 교직원의 신분변동, 
학생등록금의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 그리 
고 재정회계법으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특히, 재정X힘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우리와 같은 대학의 법인화는 절대 반대

니다.
4. 재정운영시스템과 성과평가기준 등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o 예산편성, 심의, 결산감사 등 낙후된 

예산제 도를 개 선 하겠습니다.
0 성과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교수님들이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 수있도록 하겠습니 
다.

0 평의원회 운영규정，명예교수운영제 
도 등 그간에 불만스럽게 논의되던 제도 
를 대학본부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하여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교수회는 야당도 아니고, 더구나 교수 

회장은 군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대학 
본부가 잘하고 있으면 박수를 칠 수 있어 
야하고 잘못 가고 있으면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 
야 합니다. 또한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복 
지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 
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교수회장은 대학행정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교수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 
야 합니다. 만약 저에게 교수회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많이 듣고，많이 ■ 
보고, 많은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이 이루 
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매가 있 
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이루어 내겠습 
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먼 
저 앞장서고，언젠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면 오늘 당장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 
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들의 심부름꾼으 
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교수님들을 위 
하여 그리고 교수님들의 대변자로서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9일 후보자 소견 발표 이어 투표 실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 없으면 

결선투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실시

1 교수회장입후보자소견서

◊기호 1번 김두경(경영정보학과) 후보

스58세 스서강대 전자공학과 스중앙대 공학석 ■ 박사 스제주대 
평의원, 제주대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

◊기호 2번 양길현(윤리교육과) 후보 '

스54세 스서울대 정치학과 스서강대 정치학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스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제주도지역혁신 협의회 위원

◊기호 3번 이상봉(회계학과) 후보

스57세 스제주대 경영학과 스고려대 경영학석사, 동국대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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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 원에서 운영하는 English Cafe.

읽기 • 쓰기 중심 불균형 바로 잡아야 

‘실력있는 대화’ 가 영어 마침표

외국어교육원 ‘영어 광장’으로 자리매김 

English Cafe, English Clinic 운영

이 아니고 훈련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따 
라 서 〈skill〉을 획 득 것 이  목표가 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다루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사용하라는'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제주대학교 내에 
영어를 배우고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 
롤륭한 장이 미련되어 있는데 바로 다름 
아닌 외국어교육원이다. 학생회관 맞은편 
에 위치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0}주 
안성맞춤이다 . 크게 외국어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정규 영어강의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에 덧붙여서 1년에 6차례의 특별 
영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새로 초 
빙된 원어민 강사들이 주로 맡고 있는 영 
어회화 강좌가 수준별로 준비되어 있어 
우리 학생들이 잘 활용한다면 영어의 기 
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영어회화에 가장 이상적인 숫자인 1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 
화연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영자신문 사설을 읽 
고 토론하는 강좌를 비롯해서 영어의 네 
가지 기술 영역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따르는 부문별 훈련프로그램이 준 
비되어 있으니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 
택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강좌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은 단순 
히 영어를 학습하는 장으로만 국한되지 
않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배운 영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원에는 주지 
히는 바와 같이 English Cafe가 운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곳은〈영어의 광장〉이 
되는 셈이다.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생각 
하고 영어로 놀고 하는 곳으로서 커피와 
영어잡지 , 영자신문, 해외여행안내서적 
등 각종 영어 관련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 
다. 금년 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는 
원어민 영어강사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기디리고 있다. 그냥 와서 자 
유톱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해도 
되고, 책을 뒤적여도 되고，아니면 커피 
만 마셔도 된다.

외국어 교육원은 제주대학교의 영어 센터 
이기도 하다. 이는 English Clinic 이라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았기 때문이기도 한 
데, 우리 제주대생들은 누구라도 자유롭 
게 활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 들어와서 
자신의 영어능력을 점검해볼 수도 있고, 
또한 영어와 관련한 상담도 받을 수 있

다. 물론 영어에 관한 모든 질문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 
니 십분 활용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학 
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오랜 세월 영어를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차지하 
는 영어의 위상을 현재와 미래적 관점에 
서 하는 말이다. 영어는 과연 어떤 언어 
인가. 그리고 과연 영어의 주인은 누구인 
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는 국제어라고 한 
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해 
서 식자층에 드는 사람들은 외국어와 제2 
언어의 개념을 알고 있고 한국에서의 영 
어는 제2언어가 아니고 외국어라는 말도 
제법 할 수 있다. 이도 또한 맞는 말이 
다. 그런데 적어도 대학교육을 받는 우리 
들로서는 이제부터 영어를〈우리의 언어〉 
로서 적극적으로 인식하자고 제안하는 바 
이다. 즉 우리가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가 
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도 우리 언어로 삼 
자는 것이다. 사실 영어의 주인이 따로 
있기는 한 것인가. 미국인의 언어인가.
영국인의 언어인가. 
일치해이하는 건가. 
일치해야51는 건가. 
아니다. 영어는 영c

영어가 원래 국적과 
아니면 특정 인종과 
한마디로 이 모두가 
1를 배워서 쓰면 그

누구라도 영어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않 
은가. 마치도 한국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이 한국어를 배워서 잘 쓰고 있을 경우 
우리 언어이니 한국어 내놓으라고 말 못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도 영어를 
잘 배워서 쓰기만 하면 영어도 우리의 언 
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의미 
에서 영어를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로 삼자는 것이다.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보다 더 넓은 세계를 상대하고 보 
다 더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 
추자는 것이다.

영어식 사고흐름 체득해야

사람들은 언어를 시류에 따라 선택하기 
도 하는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영어의 경 
우 시류와 상관없이 만민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한 때 일본이 세 
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때에 일 
본어 학습의 붐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 
후 일본이 좀 뒤쳐지는 대신 중국이 정치 
경제적 위상에 있어서 세계 제2위의 자리

것인가의 질문을 해볼 때에 그:렇지 않다 
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영어는 어느 
학자의 말대로 그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묘한 매력이 있는 언어임에 틀림없다. 미 
래학자는 아니지만 그 동안 지금까지 산 
업화와 정보화를 향해 부단히 달려온 한 
국사회에서 향후에는 이 사회의 지도층에 
편입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요건 중 한 
가지가 바로 영어사용의 여부일 것으로- 
본다.

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어 붐이 일어나 
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 
어가 반드시 국력과 비례해서 그 흥망성 
쇠가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일본 
과 중국이 각각 세계 제2위였을 때 과연 
일본어와 중국어가 이에 비례해서 세계 
‘2위의 인기어였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또 예를 들어 향후 중국이 미국 
을 능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중국어 
가 영어를 제치고 세계어가 될 수 있을

이기석 영어영문학과 교수 
외국어교육원장

이 글의 제목은 그냥 영어! 영어! 영 
어 ! 이다. 영어라는 던어 뒤에 특별히 무 
슨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뭘 말하려는 지 
에 대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 
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 
로는 영어라는 단어 뒤에 ‘공부’ 라는 말 
만은 붙이고 싶지가 않다. 영어를 전공하 
는 교수가 영어공부라는 복합어를 싫어한 
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우리가 영어에 자신이 없 
고 영어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은 영어공 
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는 공부가 아니다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볼 때에 공부라 
는 말은 듣기와 말하기 보다는 역시 읽기 
와 쓰기 쪽에 더 연관이 있어 보인다. 즉 
영어공부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는 구어영 
어 보다는 문어영어를 연상하기가 쉽고, 
또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니 영어라는 언 
어의 학습이 기본적으로 다른 학과목과 
마찬가지로 ‘공부’에 초점을 두는 학교교 
육(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 
다. 게다가 이 나라의 입시제도에서 차지 
하는 영어 과목의 비중으로 보더라도 영 
어가 ‘공부’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또 
‘점수’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영어는 구조적으로 말하고 듣는 영어와는 
거리가 멀다.

이 뿐만 아니라 언어학습과 관련된 한 
국사회의 전통적인 분위기도 읽기 • 쓰기 
중심의 문어 학습이 주축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서 그 옛날 
한문을 통한 중국의 고전학습이 전적으로 
읽기와 쓰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어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에서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구어능력의 평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 
세대 전 우리의 선조들까지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 서당에 다니면서 배웠다는 천 
자문만 보더라도 전적으로 문어중심의 공 
부였음에 틀림없다. 대대로 내려오는 이 
문어학습의 전통은 그 언어의 대상이 한 
문이 아니라 영어라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면면히 내려오고 있음에 놀라울 뿐이다.

물론 언어라고 하편 이는 문어와 구어 
를 모두 포함하지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구어가 먼저이어야 함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에 약 6000여 개의 언 
어가 있지만 문자가 있는 언어는 200여 
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말만 있을 뿐 문자 
는 없다. 따라서 문어 없이 구어만 존재 
하는 언어가 부지기수인 반면에 구어 없 
는 문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 
다. 또한 언어의 기능을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에 이는 문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말하기 • 듣기의 구어 
가 담당해야할 몫이 큰 것을 부인하기 어 
랍다
■ 따라서 구어중심의 영어를 언급하자면 
문어중심의 학습인 ‘공부’에서 좀 벗어나 
야할지도 모른다. 우스갯 소리로 누가 어 
학연수 차 미국에 간다고 하면 도서관 속 
에서 영어공부만 열심히 하고 오라고 하 
지 않고, 대신에 미국 친구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실컷 놀다 오라고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주문이 아닐까 한다.

오래 .전 무슨 책에서인가 읽었던 언어 
학습에 대한 다음의 영문이 생각난다.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in 
lea rn ing  a language  is to have

p a tie n ce . If you keep w o rk in g  
steadily, day after day, constantly 
practicing the language, and using it 
at every opportunity, then you will be 
a good speaker of the language.

이 짧은 글 속에 언어학습, 즉 여기서 
말하는 영어학습의 핵심요체가 다 들어 
있음을 본다. 먼저 영어를 배우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어학습이란 인내를 필 
요로 하는 행위이며, 이는 장기간의 세f  
을 요하는 문제임을 뜻한다. 엄밀한 의미 
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혁습하는 사람 
이라면 살아가면서 평생 늘 영어를 학습 
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대 학생들에게 
권면할 밀이 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영어를 포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절대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 
다. 대혁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영어와 
는 담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 
는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나라에 들 
어온 미국 선교사들을 보라.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국땅에 들어온 그들의 니이 
20대 초 . 중반이었을 때였지 않은가. 바 
로 여러분들의 나이 때에 한국어에 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낯선 땅에 와서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어를 배워가며 선교하지 
않았는가. 혹시 여러분이 영어를 이 순간 
맨 처음으로 막 시작한다고 해도 전혀 이 
상한 일도 아니며, 결코 늦은 것도 아니 
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영어의 세계에 뛰어들게 되는 장점 
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 기간 4년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이 4년이라는 것을 이런 셈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 학기로 치면 8학기요 
방학을 8번 맞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즉 16차례의 적지 않은 기회가 있는 셈이 
다. ■특히나 금년 신입생의 경우 이 소중 
한 시간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서 영어학 
습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어서 앞서 인용한 영문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부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한r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바 로 〈working〉, (practicing), 
〈using〉을 의미한다. 여 기 서 〈working〉 
이란 영어를 배우는 것이고 크게 보면 그 
간의 우리식 영어공부에 해당될 것이다. 
아마도 학교교육을 통한 우리의 영어는 
거의 100퍼센트 이 〈working〉에만 몰입하 
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 
에서 우 리 는 〈working) 은 충분히 했다고 
본다 .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working〉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영어에 
관한한〈working〉만을 하고 만다면 이는 
곧 죽은 영어이다. 의사소통이라는 기능 
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는 영어, 영어에 
관한 지식으로만 만족하는 영어일 뿐이 
다. 살아있는 영어라면 영어가 반드시 의 
사소통으로서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working〉의 단계를 넘어 
〈practicing〉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using〉의 단계까지 가야만 한다.

비유컨대 전투조종사가 될 사람이 오직 
비행기의 구조와 비행 원리만 공부할 뿐, 
한 번도 비행연습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 
으로 실질적인 단독비행을 해보지 못했다 
면 말이 되겠는가.

마찬가지이다. 날마다 공부만 할 뿐 사 
용하지 않는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영어 
란 있을 수 없다.

미국 텍사스 래크랜드 공군기지에 있는 
국방언어연구원에서 개발된 . 중급영어교재 
"American Language Course" Volume 
2100에 나오는 서문의 일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The American Language Course is 
designed fo r an intensive fu ll-tim e 
language training program to provide 
non-English speaking personnel with 
suffic ient skill in English to enable 
them to pursue fu rther tra in ing in 
various school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fo 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인용문에서 돋보이는 두 개의 어휘 
가 있는데, 바로 (language training) 과 
〈skill in English) 이다. 즉 언어는 훈련이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언어학자가 
아닌 이상 언어는 공부，즉 학문의 대상

參한권의 책

내면의 소리 따를 때 진정한 성공

서평 청탁을 받고 신간 베스트 셀 
러，스테디 셀러, 고전분야 중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하였다. 그러다 결 
국 책꽂이에서 5년 전 출간한 스티틀 
코비 (Stephen Covey) 의 ‘성공하는 사 
람들의 8번째 습관’ (The 8th habit 
from effectiveness to greatness) 을 골 
랐다. 굳이 분류하자면 당시에는 베 
스트셀러였고 현재는 스테디 셀러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책은 국내에서 
1994년 출판된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후 11년 ■만에 후 
속 주제로 나온 책이다. 이 책을 선 
정한 가장 큰 이유는 매너리즘에 빠 
진 우리들에게 언제나 큰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번역이 ‘성 공 사 람  
들’로 나와서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 
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주지U문이 스티븐 코비는 리 
더십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가 말하는 
성공이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 
니라 ‘누구나가 현재 위치에서 리더 
십을 최대한 발휘하여 영향력 
(effectiveness) 있는 사람’이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책 머리에 있는 ‘리더 
십은 지위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본보기를 통해 보여주는 겸손하고 용 
기 있고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책을 
바친다’ 라는 글귀가 이러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7가지 습관은 1) 자신의 삶을 주도 
하라,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3)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4) 승-승 (win- 

win) 을 추구하라, 5)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6) 시너지를 내 
라, 그리고 7)심신을 단련하라 이다. 
앞의 1,2,3은 개인에 관한 것이고 
4,5,6은 대인관계，마지막 7번은 전 
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8번째 습 
관은 ‘내면의 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 
들도 찾도록 고무하라’ 이다. 내면의 
소리는 4가지 요소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재능, 열정，필요, 양심이다. 
재능은 타고난 능력과 강점, 열정은 
활력을 불어넣고 신바람을 불러일으 
키며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것들을 말한다. 필요란 자기를 포함 
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양심은 옳은 것을 확신시켜 
주고 그 실행을 재촉하는 내면의 조 
용하고 작은 목소리를 뜻한다.

내면의 소리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언뜻 와 닿지 않는데 저자는 이에 대 
해 방글라데시에서 극빈층을 대상으 
로 소액신용대출 전문 그라민은행 설 
헙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Miihammad 
Yunus) 의 예를 들었다. 미국에서 막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와 상아 
탑 안에서 학생들에게 고상한 경제이 

론을 가르쳤던 유누스는 학교밖으로 
나오면 끔직한 기아와 온통 뼈만 남 
아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가득찬 
현실사이에서 고민을 하였다. 시장에 
서 그는 한 여성이 아름다운 대나무 
의자를 만들고 하루 종일 버는 돈이 
2센트(한화로 약 20원)라는 것을 알 
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의자의 재 
료가 되는 대나무 살 돈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빌렸는데 그가 의자를 자신 
이 정한 가격으로 자기에게만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다. 그 
래서 그녀는 사실상 속박된 노동에 
고작 2센트밖에 벌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대나무 재료를 일口̂ 1 사느냐고 
물었다. “약 20센트 정도요” 그는 20 
센트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자기가 이를 도와주기 위해 무 
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이들 
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로부터

〈성공하는사람들의 8 번째 습관 >

요하임 바우어 지음/  에코리브르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 
장 필요한 것은 자금인데 문제는 이 
들이 워낙 영세상인들이라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1983년 10월 2일 그는 이들을 위한 
소액대출 은행을 설립하였고 그라민 
은행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1만2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1,267개 지점을 
통해 5만여개 口별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걸인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팔아 구걸을 면하게 
한 경우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 
출금을 기반으로 농작물이나 수공업 
품을 집이나 동네에서 생산하는 독립 
된 사업가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유누스와 그들은 내면 
의 소리를 찾아 실행에 옮긴 것이다.

21세기를 흔히들 정보 및 지식사회 
라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21세기는 
지혜의 시대라고 말한다. 과거 산업 
시대의 중요한 자산은 기계, 자본, 
물건이었다. 인간의 4가지 보편적 욕 
구는 사는 것 (신체, 생존), 사랑하는 
것 (감성, 대인관계〉, 배우는 것(지 
성, 성장과 발전) , 그리고 유산을 남 
기는 것 (영성, 의미와 기여) 이다. 사 
람은 단지 생존만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다. 奢륭한 리더는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4가지 욕구를 파악하고 신뢰 
를 바탕으로 신체지능, 감성지능, 지 
적지능 그리고 영적지능이 계발되도 
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사실 책의 두께나 내용으로 보아 5 
년 전 베스트셀러 였다고 하지만, 지 
금은 많은 사람들의 책꽂이 후미진 
곳에 먼지만 쌓여 있는 책일 가능성 
이 높다. 책의 일부 용어도 현재 상 
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 
면 ‘승-승 (win-win) 을 추구’하는 것 
은 협상전문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Stuart Diamond) 교수가 말하는 서로 
다른 가치를 교환하여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설명이 더 와 닿는다. 책에 
인용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는 사 
람은 현실을 바꿀 수 없고 단 한발짝 
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글귀. 
는 항상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 '

서용건 
관광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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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영어! 영어!

영어학습 포기 말고 ‘바로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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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신분

인터뷰/ 현승탁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대회장

“ 화합과 상생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제주를”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제주 경제인 

들이 다시 한 刷 에  모인다.
‘글로벌 제주상공인, 당신이 제주의 

미래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 
2회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이하 제상대 
회)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 
귀포 제주果데호텔에서 열린다. 특히 17 
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대 
학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키로 
해 행사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전세계 제주 상공인들의 권익을 증진 
하고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리 
는 이번 제상대회에는 재외 제주출신 상 
공인과 제주기업인 등 650여명이 한자리 
에 모여 제주출신 상공인의 글로벌 네트 
워크를 강화하고, 청년 일XW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도내외 제주상공인을 비롯，일본 
관동 및 관서지역，중국，미주, 호주, 
러시아, 동남아 등.국외 경제인들이 참 
석해 제주 경제상공인들과의 상호 경제 
협력을 위한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두번째 골로벌 제주상공인 대회를 맞 

는 소감은

“지난 제상대회는 아무도 꿈꿔보지 못 
했던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 
출신 상공인들의 화합의 장을 전국 지역 
상공회의소 최초로 제주상공회의소가 성 
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 
의가 있었다. 100만 제주인의 실체를 확 
인한 지난 대회를 통해 제주인의 역량을 
모아나가는 창구가 제상대회가 될 수 있 
다는 확신을 가졌다. ”

-지난해 제상대호I와 달라진 점은

“지난해에 일부 재외동포들은 반신반 
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대회 때의 소통을 롱해 
제주인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이 생겨 재 
외 상공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번 대회에 대 
한 기대감을 반영해 지난해 260명보다 
100여명이 늘어난 360여명을 고문과 조 
직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제1회 제상 
대희를 통해 제주인이 하나가 되고 제주 
경제의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으며, 제주인이라는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 
축한다면 제주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제2회 제상대회는 지난해 대희에 
서 채택된 ‘제주의 미래와 경제 활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그 실천방

오는 17.일 개막하는 제2회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승 
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도내외 제주경제인의 어울림 마당인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 
를 성공적으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성공적 제상대회 위해 만반의 준비 

제주출신 국내외 기업인들 한자리에 

1 0 0 만 제주인 하나 되는 대회로 성장 

일자리창출 등 청년실업 극복 도움

안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회로 이끌어내겠다. 
아울러 해외, 국내, 제주지역 제주상공 
인들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한편, 일지리박람회를 통한 고용창출 

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는 화합과 상생의 장으로 만 
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주요 행사 내

용을 소개한다면 
“최근 고용 상황이 나쁜 점을 감안， 

이번 대회를 통해 제주출신 상공인 간의 
상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인 
재들의 고용창출 효과에 초점을 두겠다. 
실제 지역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고자 대회기간 중 제주대학교와 
함께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제주의 우수 
인력이 국내외 제주출신 상공인 기업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교류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이번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제주상공인 네트 
워크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세션, IT포 
럼, 공공기관포럼, 제주투자기업포럼, 
투자유치설명회 등 분과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특성화를 갖추고 상공인 간 대 
화의 장을 폭 넓게 ■口떤하겠다.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등 
기반은 조성됐지만,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대회의 기대효 
과는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 제주상공인 
들이 한데 힘을 모아 고향을 지원s te  
도차원의 ‘재외동포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고향이 잘살고 못사는 
것은 단지 제주도와 도민들의 몫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제주동포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세계 100만 제주인들이 은행이나 장 
롱 속에 모아둔 돈을 제주에 투자한다면 
제주는 엄청난 재원을 口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투자하고 싶어도 안전한 투 
자처와 투자창구를 찾지 못해 포기하는 
예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제상대회를 계 ■ 
기로 제주상공회의소가 재외동포들을 위 
한 안전한 투자유치 창구가 되겠다는 의 
미도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앞으로 전 
세계 제주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유 
치위원회를 만들어 자치단체와 투자방법 
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전세계 제주 상 
공인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글로벌 투 
자확대에 힘쓰겠다. ”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 
들께 한마디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는 제주상공회 
의소가 중심이 되지만 제주상의 행사로 
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개최하는 것아다. 이번 대회는 지역과 
계층, 세대를 망라하여 ‘화합과 상생’이 
라는 큰 틀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글 
로벌 제주의 기틀을 만들자는 뜻도 담겨 
있다.

이번 대회가 2회째인 만큼 제상대회의 
기틀을 다지고 향후 대회를 100만 제주 
도민이 참여하는 메가 이벤트로 확대하 
고, 제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X티로 발 
전시키겠다. 규모와 내용면에서 만족할 
만한 대회가 되고자 행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 여 
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 

정용복 대기자

제상대회 D-2일

글로벌 제주상공인 감동 재현

“제주 발전 돕는 네트워크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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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제주상의 회의실에서'고문 및 조직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제주지역 출범식을 갖고 이번 대희의 성공을 다짐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서귀포 제주롯데호텔에서 열 
리는 제2회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 
(대회장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 • 조 
직위원장 송재호 관광개발학과 교 
수)를 맞아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상대 
회 개막일이 이틀 후로 다가옴에 따 
라 청년일겨리 창출을 위한 고용박 
람회, 금융포럼,, IT • BT포럼，투자 
기업포럼, 국제심포지엄, 비즈니스 
자유미팅 등 상공인들의 관심을 유 
도하고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 
로그램 점검을 마무리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서울 
지역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 이 

번 제상대회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6월 부산 등 국내 지역 및 일본 도 
3 , 오사카, 중국 등 해외 지역에서 
조직위원회를 열고 제2회 대회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와 참여를 당 
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조 
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직위원장 
에 송재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관광개발학과 교수)을 재추대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벌여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외 제주상공인 
을 비롯, 일본 관동 및 관서지역， 
중국, 미주, 호주,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기업인들에게 초청장을 발송 
했으며, 제주도내 기업인 참가도.확 
정지었다.

이번 제상대회는 ‘금융포럼，IT포 
럼，BT포럼’과 같이 실질적인 비즈 
니스 교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을 마련해 지난해 성괴률 더욱 구체 
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포럼에서는 신공항 건설과 제 
주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한 발표와 지 
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IT포럼 
에서는 IT산업의 최신기술 소개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에 관 
한 논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BT포럼은 제주지역 BT산 
업의 개황과 향후 전략 그리고 국내 
외 BT산업 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 
축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며, 영비 
지니스리더 포럼, 비즈니스 자유미 
팅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 
히 ‘타자가 본 제주도’라는 주제로 
제주를 비롯한 국내지역과 일본, 캐 
나다，독일, 대만 등 해외 각지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도 
미련된다.

송재호 조직위원장(관광개발학과 
교쉬은 “이번 대회는 제주 출신 상 
공인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 
하고 상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재 교류 및 육성 기반 조성, 일자 
리 창출을 견인하고，이를 통해 제 
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 
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행사 규모와 내용면에서 만족할 만 
한 대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정용복대기자

기고 - 이제는 똑똑한(Smart) 농업시대!

6제 3세대형 유전자원’ 육성 박차 가해

식물공장은 r r  n t  • b t  등 최청단 융복합 기술이 망라된 자동생산시스템으로, 기후변 
화에 관계없이 365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식물공장 실험실’

농촌진흥청
최근 ‘TGiF의 열풍’이 거세다. ‘신나 

는 금요일 (Thanks God It's Friday) ’이란 
표현이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을 떠올리 
는 이들도 있겠자만 네티즌들에게는 
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를 가 
리키는 신조어로 더 익숙해졌다. 바야흐 
로 글로벌IT는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6e) 가 주도하는 형 
국이다. 얼마전 0K>]폰4 국내 예약이 21 
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국 
내 기업의 갤럭시，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인기는 가히 폭발 
적이다. 이는 트위터 가입자 수 급증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6년 개 
설된 트위터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가능, 메신 
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연예안, 정치인 등을 비롯 
해 각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는 소통 창 
구로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1 
세거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 
업이야말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 @love_rda’라는 아이디로 트위터를 개 
설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 
해 국민들이 농업의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울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무엇보다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청에 대한 홍보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농촌진흥청은'우리 농업,농촌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농업과학기 
술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소속기 

관으로 국립농업과회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이 있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의 경우, 농업 
환경부，농업공학부, 농업생물부，농식품자 
원부,농업유전자원센터 등 7개 부서에서 
국가농업기초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예찰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술, 
유기농법，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차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유용곤충 산업화, 잠 
상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 
신의약 소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 
으며 우리전통음식의 표준화, '과학화를 
통해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대표적인 성과로 1970년 
대 통일벼 개발을 통한 ‘녹색혁명’을 떠 
올릴 수 있다. ■이는 보릿고개를 넘어 식 
량의 XI급자족의 원동력이 된 중요한 업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식물공장’이 있다. 올해 초 남극 세종

기지에 세워져 한 차례 주목받은 바 있 
으며 지난 7월 12일에는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식물공장 기공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빌딩형과 수직형 2개 모델을 선보 
일 예정으로 남극 세종기지에 설치된 식 
물공장 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 
활용 및 정밀 환경제어 분아에 대한 기 
술이 보완된 형태가 될 것이다. 식물공 
장은 과학적 생육상태 관리를 통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1년 365일 날씨에 상관없이; 그리고 태 
양과 토양 없이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외에도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식, 의 
약품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데 누에의 실 
크단백질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비 
누，치약, 화장품, 기억력 개선물질 제 
품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생체적합성， 
투명성/ 유연성, 감염저항성 등이 우수 
하고 기존 종이패치에 비해 고막재생률 
이 137%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시술이 간 
단하며, 고막재생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의료용 
상품화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데 2010년 인공시년트 및 생체막, 
2011년 뼈 고정판 및 볼트에 이어 2012 
년에는 인공치주뼈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은 다수성 품종

육종을 위한 유전자원과 종자확보를 위 
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 
히 생물다양성협약과 FA0 농업식량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의 발효로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보호정책을 강 
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물종 
자, 마늘과 같은 영양체，미생물，가축， 
곤충 등을 포함해 약 27만2천여점의 자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물자원 보유량 
은 세계 6위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7년까지 34만4,000여점을 확보,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바탕으로 질병예 
방 및 치료물질 발굴을 비롯해 바이오신. 
소재, 바이오에너지, 산업효소，생물촉 
매 등을 생산하는 ‘제3세대형 유전자원 
활용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효과는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붓 
꽃종자 천연물에는 항암효과, 토종갓 고 
힘량 시니그린에는 항암작용, 들깨 고함 
량 오메가 지방산에는 두뇌활동 및 기억 
력 향상，누에 고치는 인공고막, 인공 
뼈，인체보형물로, 검은콩 등 천연물질 
아토프리에는 면역력 증진 및 아토피 개 
선, 吾의 고함량 이노시틀에는 당뇨치 
료, 고함량 안토시아닌에는 노화방지, 
옥수수수염 고함량 메이신에는 항산화 
및 항암작용의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올 10월까지 ‘토종종자 기증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경 
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최근 농업에 '대한 관심은 귀농，도시 
농업, 로컬푸드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 
에 농촌진흥청은 TGiF와 같은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농업을 
대비한 힌트를 얻어가고 있다. 특히, 농 
촌전흥청이 미련한 ‘도시민들을 위한 야 
간 귀농교육’은 열띤 호응으로 마무리되 
었고,최근에는 ‘엘리트 귀농대학’이 개 
설되어 수업이 진행 중이다. 귀농 역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로컬푸드운동, 도시농업 등의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농업 
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해 볼 만한 
매력적인 산업이 되기를 바란다. 제주도 
가 ‘올레’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고 싶고 
걷고 싶은 지역이 되어 가고 있듯이 농 
업 분이에서도 제주 지역만의 자원을 바 
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 
을 선보일 수 있다. 이에는 제주지역의 
리더로 성장할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을 기대해 본다.

윤순강(농화학과 78학번) 

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 기획조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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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유설

인간의 진화 = 표현의 진화

강의를 잘 하는 교수는 학생에 
게 인기가 있다. 강의를 잘 받는 
학생도 교수에게 인기가 있다. 이 
해하고 흥미가 있다는 표현을 잘 . 
하기 때문이다.

신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인 
기가 있다. 그래서 원고지 1장에 
20만원이 넘는 원고료도 받고 독 
자의 생각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손석희 아나운서는 토론을 재미 
있게 만든 사람이다. ‘시선집중’
의 핵심질문과 풍부한 지식과 질 
문의 口유리는 청취자의 채널 선 
택권을 빼앗아 간다. 맞장구의 1 
인자도 있다. ‘우리는 라디오 시 
대’의 최유라는 오후 4시가 되면 
모두를 미소 짓게 하는 맞장구의
1 인자이다.

스티브 잡스는 장사꾼적인 표현 • 
의'.1 인자이다. iPod을 세상에 내보 
일 때 청바지 동전주머니에서 꺼 
냈다. 노트북을 개발했을 때는 노 
란 서류봉투에서 노트북을 꺼냈 
다. 더 이상 가볍고 작다는 설명 
이 필요 없는 표현이다. iPhone이 
나 iPad를 출시할 때도 세계의 이 
목을 집중 받았다. 그래서 스티브

현해남 
생물산업학부 교수

잡스식 프레젠테이션 십계명도 있 
다.

어려운 학술적인 내용도 재미있 
고 흥미롭게 표현할 수 있다. 미 
국의 부통령이었던 엘고어가 2007 
년에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 
하게 된 계기는 불편한 진실 (An 
Inconvenient Truth) 덕분이다. 불 
편한 진실은 딱딱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학술조사 결과를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만든 영회인데 
0}카데미상도 받았다. 주제가 무 
엇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히다.

혹자는 인간의 진화과정은 표현 
의 진화과정이라고 한다. 표현에 
서 이기는 생물만 살아남았기 때 
문이다. 인간의 조상인 침괜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는 수 백 만 
년 전에 말로 표현하는 능력의 차 
이에서 왔다고 한다.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의 경쟁에서 이긴 것도 말로 표현 
하는 능력의 犬K가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네안데르탈인은 모음을 
발음할 수 있는 턱의 구조를 갖추 
지 못했지만 모음을 잘 표현하는 
호모사피엔스가 경쟁에서 살아남 
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2009년 11월에 Nature에 언어 표 
현과 관련된 중요한 논문이 발표 
되었다. 사람의 언어능력을 연구 
하는 Daniel Geschwind 박사팀이 
인간의 언어능력을 변화시킨 
F0XP2라는 유전자를 찾은 것이 
다. 결국 F0XP2 유전자에 의해 
침팬지, 원숭이와 네안데르탈인의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 
스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우리 대학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신문에 시론을 게재한다. 작게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 제주 지역 
사회에 제주대희이 중요하다는 것 
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오피니언리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문의 경쟁력도 표현의 차이에 
서 온다. 같은 기사도 헤드라인, 
문장의 길이, 문장의 음율，.단어 
의 배열, 문장의 박자에 의해 유 
명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가 크 
다.

코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은 코끼리이다. 자신의 생각 
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유 
일한 동물은 사림이다. 대s !에 다 
닐 때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 
냐가. 중요하다. 사회에 나가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가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좌우할 
것이다.

글이든 말이든 발표든 표현을 
잘 하는 것은 상대에게 내놓는 가 
치 있 는 『명함』이다. 우리 대학 
학생들도 표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 는 『좋은 명함』을 갖기를 기 
대^ 다.

신임교수 릴레이 인터뷰 -  정철(관광경영학과 ■ 관광마케팅 전공)

관광학연구 최적 조건…  학생은 적극성 갖추길’

“제주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9월 1일자로 관광경영학과 교수 
가 된 정철(관광마케팅 전공) 교 
수의 말이다. 제주의 매력에 빠져 
제주를 사랑하게 된 정 교수를 만 
나봤다.

그가 관광학을 전공하게 된 것 
은 자신 스스로가 .여행을 좋아하 
고 즐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 
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 
레스도 해소하고 삶의 재충전 역 
할을 하는 관굉이 그를 매료시킨 
것이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사람들 
은 여행을 떠나죠. 그렇게 여행을 
같다오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 
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왜 관광을 다니고 어떤 곳을 관광 
하는지 궁금했죠.

제주도 출신도 아닌 그가 제주 
대로 오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서였다. 플로리다에서 박사 과정 
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온 그의 눈 
에 들어온 것은 제주대 피이사업 
단의 박사연구원 모집 공고였다.

■'제가 귀국한 순간 제주대에서 
박사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 
요.: 딱 그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

왔죠. 그렇게 1년을 연구원 생활ᅭ 
을 하면서 제주의 매력에 홈백 빠 
졌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관 
광지를 찾기 위해서 멀리 나가야 
되죠. 하지만 제주도는 발을 뻗기 
만 하면 사방이 관광지에요. 연구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는 제주의 잠재력을 높게 평 
가했다. 박사과정을 플로리다대학 
에서 마친 그는 제주도가 잘 알려 
지지 않아서인지 플로리다에 못지 
않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 
^ 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박사과정을 
다녔지만 플로리다보다 매력적인' 
곳이 제주도에요. 제주도는 한라 
산을 비롯해 많은 산과 오름들이 
있고 사방이 바다여서 어디를 가 
도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 
죠. 제주도가 아니라면 쉽게 볼 
수 없는 환경이죠. ”

그는 최근 유행하는 웰빙형 관 
굉이 제주도와 잘 어울린다고 말 
한다. 올레길을 비롯한■걷기관광 
은 물론 골프，승마，요트, 스쿠 
버 다이빙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 
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길을 걸으면 앞으로는 
아름다운 바다풍경이 그려지고 뒤 
로는 멋진 오름이나 산이 X티잡

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 
이 즐기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 
라 사방이 바디에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요트를 타기에도 좋은 환 
경이죠. 또 옛날부터 말을 키워왔 
던 곳이고 경마 산업이 이뤄지고 
있어서 승마 산업도 무한한 가능 
성을 가지고 있죠. ”

그는 제주의 환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많은 매력을 느낀다 
고 말한다. 성격도 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그 
러나 01쉬운 점도 있다. 학생들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주도 학생돌은 성격은 착하 
고 노력할 줄도 o fe 데 적극성이 
부족해요. 저는 주마다 조별로 배 
워온 이론을 직접 적용시키는 수 
업을 해요. 그런데 일부학생들은 
■조 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어요.

물론 개인의 성격차일 수도 있 
지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 활동이 어렵다면 저 
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적극성 
도 좋아요.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 .

정철(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그는 관광경영학과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 
직 이름이 알려지지 못했을 뿐 어 
느 대학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알려지지 
못한 제주와 제주대가 가지고 있 
는 매력을 口}음껏 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말에 제 
주와 제주대의 밝은 앞날을 기대 
한다..

강보배 기자

1  독자기고

“ 겉모습 편견 버리고 내면의 아름다움 가꾸자’
2009년 3월 제주대학교에 첫 입 

학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은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라 
는 걱정이었다.

내 성격은 사교성이 뛰어나지도 
않거니와 더군다나 전문계 고등학 
교에서 남자라고는 나 혼자만 입 
학을 했기 때문이다.

3년간 정들었던 친구들과 해어 
지고 황량한 사막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더군다나 제 
주대학교의 드넓은 잔디벌판은 나 
의 쓸쓸함을 더하게 했다.

나는 입학 초기에 이런 말을 들 
은 적이 있다.

“재 좀 봐，키가 엄청 작네? 그 
래도 공부는 좀 하게 생겼다. ”

생판 모르는 여학생 두 명이 일 
면식도 없는 남에게 그런 말을 던 
지는 것이다.

나는 “많은 여학생들이 u-H 대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고대웅 사회학과 2

까？” 또는 “나는 키가 작은 여학 
생과 사귀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결국 그 말이 내게 우 
울함을 덧붙인 셈이다. 그 이후부 
터 나의 키는 사람을 시댐에 있어 
서 애로사항이겠구나 하고 여겼. 
다.

내가 겪은 경험과 유사한 상황 
을 맞이한 신입생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 처한 신입 
생 .또는 복학생，재학생도 있을 
것이다.

소위 멋있고 잘 차려입는 학생 
들끼리는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지 
못한 학생은 소외된다. 그리고 당 
연히 어떤 사람의 외모 또는 처지 
를 손가락질하여 비난하는 자세는 
당하는 이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든다.

사람을 사？]다는 것은 어떤 것 
인가,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 ^ 다.

그 사람과 친해져서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 상담도 나누고, 힘들었 
던 이야가 또는 재밌었던 이야기 
를 모두 나누며 힘들 때나 즐거울 
때 함께 생각을 나누는 사람, 그、 

존재가 친구이다.
하지만 겉모습 또는 처지를 보 

고 판단하여 친구를 사권다면 무

슨 일이 일어날까? 자신의 학교생 
활에 대한 고민을 진정으로 털어 
놓을 사람 .하나 없으며 고민을 들 
어주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 충고 
하나 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을 것 
이다.

그것을 대신하여 주위를 채우는 
것은 오늘의 패션, 옷값, 외모판 
단에 대한 생각들일 것이다. 당연 
히도 소위 잘나보여서 사권. 친구 
에게 많은 것을 바라기에는 무리 
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0^ᅣ 한다. 이 
러한 판단에 근거한 생각을 지워 
버려야 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대학교는 지식 획득 그리고. 사고 
능력 발전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어울리는 
대학생이어야 할 것이며 인간관계 
의 본질을 깨닫는 대학생이어야 
^ 다.

가치 있는 화답
재일제주인 1세인 김창인(金昌仁) 오사카 

남해회관 회장. 1년 반 전, 재일제주인센터 
건립기금으로 35억원을 기부한 이후 얼마 전 
또 다시 우리대학에 100억원의 거금을 쾌척했 
다. 그는 자신의 소박한 신념을 of름다운 실 
천으로 옮기면서 가치있게 세상을 살아간다 
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기부를 통해서 자신이 몸소 체험하여 
완성한 실천철학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하 
고 후손들이 그 철학 속에 함축된 진정한 의 
미를 실천하도록 하여 밝은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과，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역경 
을 해치면서 일본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진 
지하게 일구어가는 재일제주인들에 대한 연 
구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기卓가 없더 
라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사4 를 털면서 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은 '그의 
눈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심각한 병폐를 안 
고 있는 나태 속에 깊숙이 빠져있음을 의미 
하는 반증일 것이다.

그의 실천철학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하 
다. •바르게 사는 일’ , ‘약속을 지키는 일’，
‘인간의 도리를 다 일 ’이다. 이를 실천하 
는 것이 자신을 위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 
를 위하는 것이라는 신념은 자신의 어려운 
인생역정 속에서 응축된 산물이었다. 16살의 
어린# 1 에 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온갖 궂 
은 일을 다 하면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자리 
매김하기까지의 땀과 노력, 고통과 희망이 
고스란히 그의 삶의 철화에 녹아 들어있다.

그의 또 하나의 바람은 재일제주인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이다. 어려웠던 시절, 재일제

주인들은 제주도와 제주대학교에 뜻 있는 기 
부흘 하였고,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 
는 데에는 이들의 헌신적인 힘이 크게 작용 
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기부자들은 
모두 큰 기업가가 아니었다. 오로지, 어렵고 
못사는 고향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순 
수한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 숭고한 가치관 
을 지닌 그들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건만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얼마 전 설립된 재일제주인센터가 김창인 
회장의 기부정신을 실천히는 중심역할을 맡 
게 되겠지만，이는 센터 혼자만이 해야 할 일‘ 
이 아닌 우라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할 몫이 
다. 기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성 
을 가지고 그의 뜻을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한 
다. 젊은이들이 바르고 용기있는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교육하고, 재 
일제주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들과의 진 
정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이방인으로서의 재 
일제주인이 아닌，제주인으로서의 재일제주 
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김회장은 우리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보여 
주었다. ‘가치있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젊은이와 우리 사회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제 우리들 
이 그가 추구하는 ‘가치있는 삶’에 대한 ‘가 
치있는 화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그것은 바 
로 우리대희이，아니 우리사회가 해야만 할 
일을 그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진정한 실 
천’을 통해 이루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니다.

지방신문 경영 위기의 그늘
지난 8월 중순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오르 

내리는 날, 업무차 방문한 한 지방신문사에서 다소 
놀랄 일을 겪었다. 이날 한창 기사마감 중인 편집국 
은 물론 논설위원실, 전무이사실 모두 에어컨이 가동 
되지 않았다. 신문사 내부가 몹시 무더웠지만, 선풍 
기에 의지한 채 업무에 열중이었다. 한여름 무더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함에 
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안틀었던 것이다.

다른 언론사의 한 기자는 “6.2 지방선거 당시 반짝 
했던 .광고 시장이 요즘은 씨가 말릿:다”면서 “특별자 
치도 출범 이후 지역 광고 
시장이 더욱•악화되고 있 
다 ”고 위기상황을 설명했 
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5개 
지방일간지가 있다. of울러 
5개 주간지 및 특수지， 18 
개의 인터넷신문이 있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신문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 
다. Xf 살 깎아먹기식의 과 ，
당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와 
중에서 신문은 시장에서 퇴 
출되지 않고, 오히려 그 수 
가 점점 증가하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 
다.

지방 신문의 경영은 주요 수입이 광고수입과 판매 
수입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 동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 
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 확대를 위해 광고비의 규 
모를 늘린다. 이와 반대로 불황일 경우 비용축소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분야부터 줄이기 시작하는데，통 
상 광고비가 후선 감축대상이 된다.

제주는 특히 지역경제가 영세한 이유로 광고수입에 
서 관공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물론 관공서 중심

의 광고수입은 시민세금을 다시 언론사에 집중시킨다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2006년 7월부터 4개 
자치시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하면서 관공서 
광고 마저 크게 줄어들었다. .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조직의 운영과 성장에 있 
어서 경영상의' 안정은 절대적인 측면이 있다. 경영이 
취약할 경우 신문사 존립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신 
문의 공익적 역할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행 
정 권력의 통제와 기업이 요구하는 A덕 요구에 대해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지역의 인구수나 산 
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지 
방신문의 과당 경쟁은 구조 
적 취약성을 야기하여 판매 
여건의 악화, 광고유치의 출 
혈경쟁，경영압박 등의 악순 
환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신문이 만성적인 경영적 
자 속에서 신문 보도 내용의 
획일화를 보여주는 질적'. 저 
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신문이 내포하 
고 있는 경영문제의 해결 없 
이는 지방신문의 발전 또한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방신문사들은 자신 
들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고 
심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려 

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신문사 규모를 더욱 축소해 
적절한 시장 범위를 결정한 뒤 편집 • 제작 방향을 근 
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전국지와 다른 생활 
밀착 기사와 지역성이 풍부한 기획기사에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뉴스 가치의 기준인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중요성，인간적 흥미 중 지방신문이 전국지 
에 비해 우세할 수 있는 것은 근접성 외에는 없기 때 
문이다.

정용복 대기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 
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1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press @jejunu. ac. kr 
홈페이지 h抑 : / /news, jejunu. ac.kr



환경파괴가 파탄에 이르렸고, 갈등과 분쟁이 전 지구적으S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시대의 철학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는 
보편적 사랑이 절실한 때에 나는 한 평범한 선생을 만났다. 그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연과 다른 생물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현실을 교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파탄에 이른다고 경고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뭇 생명이 모두 
평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지구는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선생은 평등을 
통한 평화의 실현을 이루자고 했다.
선생의 모든 철학은 樹木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한다. 질서의 세계, 무욕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수목에게서 배워라”라고 권하고 있다. 
나무로부터 불변부동심, 초지일관, 자제력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자주적 정신을 지니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고 용기불 
북돋는다. 나무로부터 인류에 이르는 이 진1잔한 가르침의 주인공이 바로 김창인 
선생이다. .
나는 김창인 선생의 (실천철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강인하고 올바른 
삶을 실천하도록 독려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임을 인식하면서, 
희망과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도 이겨내야 한다는 강한 정신을 
갖게 되었을 것아라 확신한다. 그들이 물질주의.. 어기주의에 물든 현대문명올: 

하;II 생명윤리와 인간윤리를 회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었으리i 
‘‘전인미답의.길올 개척하라'*는 가르침을 1 •고, 외롭지만 보람 있는 자신만의델델!밸̂ 혈̂웹델|향향^^^^^^배̂ 행 해 혔생|배̂ ^램향델g텔̂ ^^^^혈!!̂ 엘̂

증 t t

金昌仁會長의 歳言十誠命
i.  眞實一路로 ᄈ 하 는  樹木에서 배운다 
1. 善惡은 共存한다.
1. 自心과의 苦闘에서이겨야한다.
1. 怠慢은 마옴도 物質도 滅 t 하게 한다. 
1. 前ᄉ未踏의 改革心에 불타라.

1. 돈은 重要한때에 올바르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使用한다. 
1. 苦痛은 安樂의 ■ 이다.
1.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⑩ 를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1. 우리들의 生命을 維持시켜 주는 것은 動植物의 生命이다. 
1. 나의 國훌은 ⑩ 에  있다는 共 # ᄈ 의  情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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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인 
利jw

w

이
기
나 
猜
«
心 
滋
心« 
갖
거
나

i
t
t i
 
s
 
m
i 
i
 

s 
i
,

반u
r s

靈

h 
1
« s

c
r

 
I
i
 
i
s
.

그
J B
U 

i

 

t
t 

當
한다

s

e

l

s

l

平
和
의
 

原
則

窓
a

!
는 
마s 
£

s 

하
는 

i

i 

疫§의 
i
. 
M

s

i

s 
s

i
 

釋
하
고
 

자 aK
a
O
B
a
l
l

 
이 
가
每
한
 

心
혔
이D
"

-=̂
|5 에

서 
가장 
菜
하고 
s
m 
I 
s 

a
s 
良s
 

것
이 
우
리
표
!

에
게 
있
어
서

W
8855

져

蒸

한 
鬆

이cr

r

 
i
 
이
란 
s
e
 
值

a

물

} 
墓

의 

塞

r  
v
r
st
JU
 S

IR

 
追
两
級
»:
바
思
庚
心
雄

第5
U

 
番
01
0

r 
S
 

主«
l
i 

§
께
포
한
率
和

«
3
115
0

對
 

立

I
« 
S
하
fe

i
s 

il 
0 
s
i

는

银
常
아
*

이 
없 ju 
l

PJ
의
다
s
 auua*

이
것
이
야
!
 
他-<

a

o
i
ju 

H
J
ol
a *

r

 
w

i
 
바B 
그 K

와 s
»
 

에
 
!
 
1
 
것
繼

嫌
睛
하
고 
■
«

어
지
개
 
방
아
«
이
는
 
사
활
은

紫 
S
S
S 
1
» 
삶
이
다

r

 
f
i 

s 
i
«
 
_ 
S

으
里 

것
은 

마 on

이 
«
는 
사
»

의 
s
f
l
a

r

»
!
*
i
l

W
雄
과 
다
麵
麵

와 
^

과 

S
0 
S
3 
지
3

가
기 
위
해
서
는

m

i

s

n 

Ht
i

M
f
j
r
i

醫

命
3 

상
가 
醫

 

題

|{穴
!年
|
2

百

、
삶

의.»
篇

良

心

의
 

i

i

 

地

S

는 

나
의 

모
巨 
i

 

보
고 

계
신
다 

내 
茵
心
의 
i

 

i

 

다H!  
곳
에 
있
지 
않
다 

언
제
나 

나
輯

지
켜
보
고
 

계
신 

그 

마
S 

나
의 

모
巨 
1

S
 

여
기
에
서 
定
해
진
다 

1

1

九
스

年 I

月 
i

A r
i
a
 

의
길 

傳
塞

麗
 

寶

題

텄m
a
5
i

篇

i

아 0
H
H

 

보
고 

있
지 
않
는 

나
의 
i

s

지
급 

神
은 

나
의 
i
 

藤 

꿰
置
어 

보
고 

있
다 

神
은 

모 
l
m
 

것
에 
^

하
다 

«
行
은 
i

S3

방
는
다 

i

行
은 ■

방ii  
게 
馨

방
는
다

m繼 반 마
5 ^ 1
i i  
S *s  s«

i

 

滅
亡
하
게 

한
다 

i

것
에 
期
이

i
 

i
f
K
i

年 
i
-
_
B 

.

s

a

I

想
은 

에

!

다

i g

한 

사
람 

한 

사
람
이 

이 

事
®
替 

腾
»

하
게 

깊
이 

心
魂
에 

새
겨 

確
實
하
게 

마 

용
속 
a
ol

-
銘
記
해
야
 

한
다„

는 

다
시 

주
워 

담
窗 

수 

없
다』

達
이
킬 

수 

없
다
*

元
來
대
로
는
 

i
 

로 
S 

아
갈 

수 

없
는 

運
命
이 

되
며 
^
J
J
^
^

이
다
。

이
：

S
S
8

 

嚴
格
한 

因
果
의 
法
則
、
因
果
應
報
의
 

天
罰
로
부
日
는

 

絶
對
로
 

벗
어
날 

수 

없
는 

것
이
다
。
永
遠
히* 

.

I 1 S
의 의 의
mmm

ii
g g
I ®

0i

s

ill 
길 길 길

사
;

|1篇

 

i

 

로
 

하
지 

않
蓉

^

I

s

i

i

i
 
八KI

里
fi
i
te
s

i
 

참«

1 

H

효i 

衆
한
의 S

：

i

i
 

i
 
I 
말
의 

i
 
가
® 

i
 

i

秦
의 
! 

i
 M*
雪 
義
의 
가
장 

i
 원
이
a

天
의 
思
想 
地
의 
0m 

先
組
의 
f
 

父
田
의 
思
» 
世
烟
의 
00 

»
怒 
大
想m

il  SK

지 
않
고 
想
箱 
想
期
하
는 
M心
級 
바
친
a 

i

 

i

 M& 
것
이
아
니
라
는
I
確
爾
«
1

0

i

i
w
t
e 

사
!} 

I
t
e 

I

 

i

 
i
s

»
心
货
城 iSj

의 
억
이 
돈
의 
奴
線 

§ 
耽
激
하
는 
祥
金
主
液
*

潭
에
ft
i
s
f
e 

非
! 
a
f
Dt
疲
과 
I 

I
fe 
I 

S
I

A
M 
i
s 
되
기 
때
문
에 

옳 
輩 
i
o

雲 
? 

搜

 
m
s S 

스
Is 的

作
SI
어 
아
®oi
i 
ami 

i
 

§§
.의

.t
»J:
e
»
이 
없
는 
다
級
안
* 
남
기
는 
0

0

0

 ̂

5  
世
上
’예 
«

이
지 
않
는 
事
*
篇 
嫌
없
이 
*
慮
하
는 
것
이
다

願
理
原
則、P

 
果
의 

法
則
'
 

天
地
의 

道
理
題 

가
장 

바
르
게 

지
키
며 
살
아
가
기 

爲 

해 

天
地
,| 

가
장 

두
려
워
하
는
 

마
음
鐘 

지33

아 

한
다0  

天
觀
로
써
1

己
自
心
、
自
己
邀
 

보
다 

바
르
고 

보
다 

嚴
하
며 

보
다 

嚴
正
하
고
 

보 

a 

嚴
格
하
게 
S
I
! 

<|  

있
는 
能
力
者
가 
되
어
야
만 

한
다
,

企
樂U

4 

遵

가
지
이
여 

馨

도 

마
차
一가
지
이
다
。

1

51

01110 

金
心 {

m
f
n
i
B

의 

魂 ow 

바
쳐 

率
先
垂
範
해
야 

한
다
,

우
리
親
이 

절
어
온 

길
,,

I 
S 

가

 J8

 
어 9U  sr  
原
理
原
則
、
因
果
21
法
則
、
天
地
의

道
理
는
더
할 

나
위 
欲 
jcr
sr 
M
i
s
-
1 
M 

正한
 
길
이
다
。

赫

1 S
의 의 
麵 留

S
SI
가
장 
0
0
0 
아
發 

m 
가
장
Ep
a워
하
는 
마
思 

天
地 JU

t«
OJ
8 

가
힘® 
只
会 
지
워
보
고 
계
신
다
는 
天
筋
康 y ,

ᅵ려워 

하
는 S

蓉
이 
가
장 
級
製
합
니
다 

~
 
心
不
» 
ᅳ
 
心
»
立 
先
»
後
巣

i
 <i 
八
藥 
雪
 

s 
i
 

只
홈
 
議

는 
아 
i 
S

I

0}
發 

i
 
n

w

 
Ms 

賽

지 

5̂

여 
1
 
級
박
養 
i
s

.
 

i
 <i

술 
雪 
s 
i
 

只
盡 
霸

는 
아 
i 
s

fv

m
s 

M
s 

霞

지 

여 
1
 
i

i 

하

I 

i
 I 

i
 1 

i 1 
l
u
a

m
o

美

의 

길

m
i 

1 
m
l 

께
곳
하
게 

i
l 
霊
시 

i
 I

m
i 

아«
2
2>«
가
지
연
 
I
 
i

있
다 

ᅳ
얘
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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